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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마음을 기르는 동일 환경교육♣ 우리도 환경지킴이! ③

플라스틱 없는 하루

  지난 2018년 8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붉은바다거북이 방류 

11일 만에 과자 봉지, 비닐 조각, 낚싯줄, 어망, 노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

득 찬 채 죽어서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은 인

체로 들어와 영향을 미칩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친환경 빨대 사용하기

2) 세탁물 찾을 때 비닐 빼고 오기

3) 일회용 컵 보다는 개인 컵, 텀블러 사용하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지금!

지구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빨대의 편의성은 그대로이지만 쌀, 대나무, 옥수수로 

만들어 몸에도 좋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자연분해 

소재의 빨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종이 빨대 기술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우수해 음료 속에서 쉽게 

풀어지지 않고, 종이 특유의 냄새나 이물감이 없어 음

료의 맛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컵·빨대·비닐봉지·배달 용품과 함께 5대 1회용 플라스

틱의 하나인 세탁물 포장용 비닐. 운반 과정에서 옷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비닐은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마련입니다. 연간 약 4억 장씩 버려진다는 일회용 

세탁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비닐의 경우 자연 분해되려면 500년 이상이 걸리며, 플

라스틱의 경우 자연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건

강을 위협합니다. 대부분의 일회용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를 이용해주세요.


